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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캐나다

□ 2006/07년: 2006년 4월～2007년 3월

□ 출처: Budget 2006(2006.05.02), Economic and Fiscal Update(2006.11.23)

□ 환율: 1캐나다달러 = 약 802원, 약 0.86미국달러

<요   약>

□ 캐나다는 꾸준한 경제성장과 건강한 재정상황을 바탕으로 큰 폭의 감

세와 필요지출 증대(지출 재배분과 함께 계획)를 계획하고 있음

   ○ 2006 Economic and Fiscal Update에 따르면 2006/07～2011/12년 

매년 30억캐나다달러씩의 부채상환을 계획하면서도 20～42억캐나

다달러의 재정흑자분을 전망하고 있음

   ○ 따라서 2012/13년 GDP 대비 부채비율을 25%로 감소시키고자 하

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지출 감소분을 대규모 감세정책(판매

소비세율 인하와 개인소득세 감면 등)으로 연결시킴

   ○ 또한 지출 재배분을 통한 지출감축과 더불어 의료보험 강화 10개

년 계획, 균등화와 지방 재정지원 등을 위한 주정부 지원금 증액 

등의 추가 지출소요에 대해서는 지출 증대도 꾀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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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경 제  및 재 정 전 망

가 . 경 제 상 황 과  전 망

□ 캐나다 경제는 지속적인 국내수요 증진에 힘입어 2005년에도 2.9%의 꾸

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15년째 경기팽창을 계속하고 있음

   ○ 2005년 경제성장 요인은 주로 최종국내수요 증대이며, 한편으로는 세

계경제 성장과 캐나다산 수요증대에 힘입은 수출증대에 있음 

      - 안정적인 캐나다 노동시장과 최근의 감세가 소득증가로 이어져 소

비자지출을 견인하고 있음. 실업률은 2005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

2006년 3월에는 6.3%로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

      - 미국경기는 주택경기 난조와 소비자지출 부진으로 둔화되었으나, 유

럽경제 활성화, 일본경제 회복, 중국같은 신흥시장의 꾸준한 성장세

로 세계경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

   ○ 2006 Economic and Fiscal Update(이하 Update 2006)에 따르면 2006

년 2/4분기 성장률(2.0%)은 순수출 저조로 1/4분기(3.6%)에 비해 다소 

하락했으나, 국내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

      - 수출 저조는 캐나다달러 강세와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한 것임

□ Update 2006의 경제전망(<표 Ⅱ-1>)에 따르면 2006년, 2007년의 실질경

제성장률은 각각 2.8%, 2.7%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임

   ○ 2007년 경제성장률은 미국경기 전망 차이에 따라 2.3～3.1% 범위내에

서 실현되고, 2009～2011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3.0%일 것으로 전망

   ○ IMF에 따르면 캐나다는 2006년에는 G7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빠르

게 성장하며, 2007년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임

   ○ 캐나다경제의 위험요소는 대부분 외부에 있음

      - 미국 주택시장 냉각으로 미국경제가 현저하게 침체되는 경우

      - 중국과 미국수요가 지탱하던 금속, 원유,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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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이나 미국의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경우 캐나다의 명

목GDP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음

      -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달러 평가절하가 상대적 캐

나다달러 절상으로 캐나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

<표 Ⅱ-1> 2006～2011년 경제전망1

    주 1) 재무부(Department of Finance)가 수집한 15개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치 평균

    자료: Update 2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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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재 정 상 황 과  전 망

□ 캐나다 정부는 2005/06년 80억캐나다달러, 2006/07년 36억캐나다달러, 

2007/08년 44억캐나다달러의 재정흑자를 전망(<표 Ⅱ-2> Budget 2006)

   ○ 이 가운데 2005/06년 80억캐나다달러, 2006/07년과 2007/08년 30억캐나

다달러는 부채상환에 쓰이고 잔여흑자분 2006/07년 6억캐나다달러, 

2007/08년 14억캐나다달러는 향후의 정부지출이나 재정수지 균형을 위

한 장치로 사용됨

   ○ 상당한 감세를 시행하여 GDP 대비 세입비중을 2004/05년 16.4%에서 

2007/08년 15.5%로 감소시킬 계획임

   ○ 최근 예산에 발표된 신규 정책으로 2004/05년에는 GDP 대비 지출 비

중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/06년 반전되어 이후에는 경제성장

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일 전망

      - [그림 Ⅱ-1]에서 GDP 대비 세입 및 지출 비중을 알 수 있음(세입은 

실선, 지출은 점선)

   ○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비율은 1995/96년 68.4%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

로 2004/05년에는 38.3%로 감소했음. 향후 2007/08년에는 31.7%, 

2013/14년까지는 새로운 중기재정목표에 따라 25%까지 감소시키고자 함

      - [그림 Ⅱ-2] 참고

   ○ 2005/06년 이자지출(public debt charges)은 4억캐나다달러 감소하여 

337억캐나다달러, 2006/07년에는 평균유효이자율의 상승으로 348억캐

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

      - 정부수입 대비 이자지출 비율: 16.1%(2004/05년)→14.8%(2007/08년)

□ Update 2006에서 Budget 2006 이후의 추가적인 재정상황 호전을 감안하

여 중기재정목표 및 전망 수정 제시

   ○ Budget 2006 이후 프로그램 지출은 감소하고 개인소득세수 전망은 증

가하여 재정수지 흑자 전망이 변동

      - (2005/06년) 80억→132억캐나다달러, (2006/07년) 36억→72억캐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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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러, (2007/08년) 44억→72억캐나다달러

   ○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2006/07년 42억캐나다달러, 2007/08

년 35억캐나다달러의 최종 재정흑자 전망치를 발표(<표 Ⅱ-2> 

Update 2006)

      - 매년 30억캐나다달러씩 연방정부 부채 감소

      - 판매소비세(GST)율 5%로 인하(2007. 1. 1 시행)

      - 2005/06년 실현된 132억캐나다달러의 흑자와 매년 계획된 30억캐나

다달러의 부채감소가 (이자지출 감소를 통해) 개인소득세 감면으로 

나타날 여지는 2007/08년에는 8억캐나다달러에서 2011/12년 14억캐

나다달러로 증가

□ Update 2006의 재정전망에 따른 GDP 대비 세입 및 지출 비중 전망

   ○ [그림 Ⅱ-1]과 같으며, GDP 대비 세입 비중은 Budget 2006(실선)보다 

감소하고 지출 비중은 Budget 2006(점선)과 중기에는 동일하나 단기

에는 일시적 증가가 나타남

      - Update 2006에 추가된 조치(판매소비세율 추가 인하, 이자지출 감소

를 통한 개인소득세 감면)들로 인해 GDP 대비 세입 비중은 점선과 

같이 하락함

□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새로운 목표 설정

   ○ 재정흑자분을 부채 감소에 사용함에 따라 2012/13년까지 GDP 대비 

부채 비율을 25%로 하락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중기 재정목표를 설정

      - Budget 2006의 중기목표는 2013/14년 부채비율 25% 달성

   ○ 또한 2021년까지 총정부 순 부채(total government net debt)를 소멸

시키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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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dget 2006

Update 2006

<표 Ⅱ-2> 재정상황 및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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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자료: Update 2006

GDP 대비 세입 비중

GDP 대비 지출 비중

[그림 Ⅱ-1] Budget 2006 이후 세입 및 지출 비중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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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B u d g e t  2 0 0 6  기 조  및 내 용

□ 더 나은 캐나다 건설(Building a Better Canada)

<표 Ⅱ-3> Budget 2006 기조에 따른 지출 계획

   자료: Budget 2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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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. 책 임 성  제 고 ( Ac c o u n t a b i l i t y)

□ 2006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을 더욱 투명

하게 하고자 함

   ○ 2년 단위의 계획 수립

      -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

(2년) 경제 및 재정전망을 실시함

      - Economic and Fiscal Update에서는 5년 단위의 경제 및 재정전망

을 제시함

   ○ 지출 증가율 규제

      - 지난 5년간 총지출은 매년 평균 8.2% 증가했고, 2004/05년에는 

14.4% 증가. 이는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

      -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전반적 지출관리 시행. 이를 통해 재정위원회 

의장(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)은 반드시 2006/07년과 

2007/08년에 10억캐나다달러의 지출감축을 이끌어낼 것이며 가을까

지 이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계획

   ○ [그림 Ⅱ-2]과 같이 매년 30억캐나다달러씩 연방정부 부채를 감소시켜 

2013/14년 GDP 대비 부채비율을 25%로 낮출 계획

      - 1997/98년 이후 재정적자는 없어졌으므로 전망의 불확실성을 보완

하기 위해 기존에 설정하던 완충분(economic prudence)은 없애고 

재정수지 흑자분으로 매년 30억캐나다달러씩 부채를 감소시킬 계획

   ○ 후세대와의 형평성 제고와 캐나다 경제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재정수

지 흑자분 가운데 30억캐나다달러 이상을 Canada Pension Plan과 

Quebec Pension Plan에 배분할 수 있는지 가능성 타진

   ○ 감사원 권고에 따른 재정보고서 개선

□ 정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

   ○ 2006년 4월 11일 발표된 Federal Accountability Action Plan에는 의회

예산담당부서(Parliamentary Budget Officer)의 위상 정립과 분기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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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전망 갱신 등의 광범위한 개혁이 담겨있으며 (내부감사를 제외하

고) 총 1억 1,700만달러가 소요됨

      - 정당에 대한 기관 및 대규모 개인 기부 금지

      - 공공기관(public trust)이 개인 로비의 발판이 되어서는 안됨을 확인

      -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

      - 의회내에 국가경제의 객관적 분석과 전망, 경제 및 재정조사, 정책

비용추계 등을 담당하는 의회예산담당부서(Parliamentary Budget 

Officer) 설립

      - 재정전망 분기별 갱신

      - 감사원을 포함한 의회 역량 및 독립성 제고

      - 내부감사 기능 강화

      - 정부와 국영기업간의 임용․계약․감사 투명화

[그림 Ⅱ-2] GDP 대비 부채비율 중기전망

  

   자료: Budget 2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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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기 회  확 대 ( O p p o r t u n i t y)

( 세 제 개 편 안 )

□ Budget 2006에는 향후 2년간 200억캐나다달러 이상의 조세감면이 제안되

어 있으며 이 가운데 90%이상은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감

   ○ 각 세목별 조세감면액은 <표 Ⅱ-4>과 같음

   ○ 이에 따르면 655,000명의 저소득자들이 세부담에서 전면 해방됨

□ 판매소비세율 인하와 개인소득세 감면을 제안

   ○ 판매소비세율 1%p(7%→6%) 인하(2006. 7. 1 시행)

   ○ 개인소득세 감면 내역

      - 신규 고용환급제도(Canada Employment Credit): 500캐나다달러

(2006. 7. 1 시행)→ 1,000캐나다달러(2007. 1. 1)로 증가

      - 최저세율 인하: 16%(현행) → 15.5%(2006. 7. 1)

      - 기본공제액 단계적 인상

   ○ 2007년 판매소비세와 개인소득세 감면으로 연간 가구소득이 15,000～

30,000캐나다달러인 가구는 약 300캐나다달러, 45,000～60,000캐나다달

러인 가구는 약 650캐나다달러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게 됨(<표 Ⅱ

-5>)

□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경쟁력있는 조세시스템 

구축을 제안

   ○ 2010년까지 법인세율 21%→19%로 인하

   ○ 2008. 1. 1까지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부가세(corporate surtax) 폐지

   ○ 계획보다 2년 앞선 2006. 1. 1 자본이득세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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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Ⅱ-4> Budget 2006에 제안된 조세감면

<표 Ⅱ-5> 소득구간별 세부담 완화

    자료: Budget 2006

□ 중소기업 성장 지원

   ○ 12% 법인세율 구간의 상한 인상: 30만→40만캐나다달러(2007. 1. 1)

   ○ 세율인하: 12%(현행)→11.5%(2008년)→11%(2009년)

( 세 출 )

□ 숙련기술자 지원과 근로자 교육기회 확대

   ○ 실습생 고용주에 대한 2,000캐나다달러까지의 신규 세액지원

   ○ 1～2년 실습생에게 1,000캐나다달러 신규 보조금 제공

   ○ 신규 고용을 위해 1,000캐나다달러 이상의 비용을 필요로하는 소매상

에게 500캐나다달러의 신규 세액감면 혜택 제공

   ○ 2년차 이상 풀타임 학생에게 연간 80캐나다달러의 세액감면

   ○ 스칼라쉽 지원 상한액(현행 3,000캐나다달러) 폐지, 2년차 이상 학생도 

소득세 납부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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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○ 2년차 이상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주정부에 10억캐나다

달러까지 승인

   ○ 2007년 8월부터 학자금대출 자격 완화

□ 농업 부문 강화를 위해 향후 2년간 20억캐나다달러 지원

   ○ 이 가운데 15억캐나다달러는 올해 지원

   ○ 소나무좀 피해확산 방지, 임업 부문 장기경쟁력 강화, 근로자 구조조

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 4억캐나다달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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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Ⅱ-6> Budget 2006 이후 조세감면

<Box Ⅱ-1> Budget 2006 이후 발표된 세제개편안(Update 2006)

□ Budget 2006 이후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6년간 총 

222억캐나다달러에 달함(<표 Ⅱ-6>)

   ○ Tax Fairness Plan(2006. 10. 31 발표)

      - 노령소득공제액(age credit) 1,000→5,066캐나다달러로 증액

      - 캐나다 거주자가 파트너에게 기존 연금소득 소득공제 대상 소득

의 1/2까지 연금소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

      -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수익신탁형(income trusts) 펀드와 제한적 

파트너쉽에 대한 배당과세 도입

      - 법인세율 18.5%로 1/2%p 인하(2011년 시행)

   ○ 실업보험료율(EI premiums) 인하: 100캐나다달러당 1.87캐나다달러

(2006년)→1.80캐나다달러(2007년)

      - 더불어 최대보장소득(maximum insurable earnings, MIE)은 2006

년 수준에서 1000캐나다달러 올려 2007년에는 40,000캐나다달러가 

되도록 했음

      - 요율과 MIE의 변동으로 인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2006년에 비

해 4억 2,000만캐나다달러를 절약하게 됨

   ○ 연방부채 감소가 이자지출 감소(interest savings)를 통해 개인소득

세 감면으로 나타남

      - 약 8억캐나다달러(2007/08)→14억캐나다달러(2011/12)

   ○ 판매소비세율 1%p 추가 인하(6%→5%, 2007. 1. 1 예정)로 79억캐

나다달러 감면

  자료: Update 2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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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가 계 와  공 동 체  지 원 ( F a m i l i e s  a n d  C o m m u n i t i e s )

□ 향후 2년간 52억캐나다달러의 가구 지원

   ○ 육아지원 계획

      - 향후 2년간 육아보조금(Universal Child Care Benefit, UCCB)에 37억

캐나다달러 지원으로,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달 100캐나

다달러 지급

   ○ 가구지원

      - 16세 미만 어린이 개인당 체력단련비 500캐나다달러까지 소득공제

      - 장애인 지원 확대: 장애아동수당 한도액 인상 2,044→2,300캐나다달

러(2006년 7월 시행)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 완화(2006년 7월 시

행), 환급가능 의료비지출 한도액 인상 767→1,000캐나다달러(2006년 

시행)

      - 암 억제를 위해 매년 5,200만캐나다달러 투입

      - 2,000캐나다달러로 연금소득공제 한도 인상(2006년 시행)

□ 향후 2년간 30억캐나다달러의 공동체 지원

   ○ 이주정책

      - 랜딩피(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) 975→490캐나다달러로 

감면(즉시 시행)

      - 정착 지원금 3억 700만캐나다달러 증액

   ○ 저렴한 주거(affordable housing)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주정부에 8

억캐나다달러 지원

   ○ 원주민 마을 물공급과 거주 개선을 위해 4억 5,000만캐나다달러 지원

   ○ 환경보호

      - 대중교통카드 구매액 소득공제(2006. 7. 1 시행)

      - 산림연료의 자본비용충당금 설정률 인상

   ○ 각종 운송 인프라 구축에 4년간 55억캐나다달러 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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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. 안 전 ( S e c u r i t y)

□ 캐나다 가정과 공동체 보호, 안보, 질병 대비 등 다양한 측면의 안전을 

위해 향후 2년간 26억캐나다달러 투입

   ○ (Cracking Down on Crime) 밀수금지,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등 범

죄 근절을 위해 2억 5,800만캐나다달러 투입

   ○ (Securing Safe and Open Borders) 국경수비 강화와 동시에 위험이 

적은 무역이나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4억 400만캐나다달러 배정

   ○ (Preparing for Emergencies) 각종 전염병, 재해,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

위해 4억 9,800만캐나다달러 배정

   ○ (Transportation Security) 항공안전국 지원과 철도 및 도시대중교통 

안전성 강화에 2억 2,800만캐나다달러 투입

   ○ (Strengthening Canada's Role in the World) 캐나다 군역량 강화에 

11억캐나다달러, 질병(소아마비, 결핵, 말라리아, 후천성면역결핍증 등) 

퇴치와 후진국 원조에 3억 2,000만캐나다달러 투입

   ○ (Enhancing Security in the Financial System) 불법자금 세탁과 위조

지폐 유통 방지를 위해 7,300만캐나다달러 투입

마 . 재 정 균 형  회 복 ( R e s t o r i n g  F i s c a l  B a l a n c e  i n  C a n a d a )

□ 재정균형 회복을 위한 조치

   ○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의료보험 강화 10개년 계획(10-Year Plan to 

Strengthen Health Care)에 의한 의료대기시간 보장(Patient Wait 

Times Guarantee)을 위해 캐나다건강보험 이전금(Canada Health 

Transfer, CHT) 및 추가자금 제공

      - CHT는 2013/14년까지 매년 6%씩 증액됨에 따라 2006/07년에는 11

억캐나다달러, 2007/08년에는 12억캐나다달러가 증액되며 점차 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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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이 늘어남 

      - 연방정부는 10개년 계획에 따라 대기기간 감소를 위해 (CHT와 별

도로) 2004/05년부터 2013/14년까지 주정부에 55억캐나다달러 지원

   ○ 캐나다 재정균형 회복을 일환으로 균등화와 지방 재정지원 방식

(Equalization and Territorial Formula Financing) 새롭게, 투명하게, 

원칙적으로 수정

      - 이로 인한 2개 주정부(뉴펀들랜드래브라도, 브리티시컬럼비아)와 2

개 준주정부(유콘, 누나부트)로의 지원금 감소액 보전을 위해 2억 

5,540만캐나다달러의 일회성 지출을 배정

   ○ 2년차 이상 교육, 저렴한 주거,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

2005/06년 흑자분에서 주정부에 33억캐나다달러 추가 지원

   ○ Budget 2006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된 책임성 제고, 예산편성 과정의 

투명성 제고, 의료보험 10개년 계획 등 장기 재정계획 등이 모두 재정

불균형 회복을 위한 조치이기도 함

□ ( E x p e n d i t u r e  r e a l l o c a t i o n s )  2년간 36억 2,000만캐나다달러의 지출 재배분

   ○ 재정위원회 의장(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)의 2006/07년과 

2007/08년의 지출감축분 10억캐나다달러 포함

   ○ 외에 정책효력이 다했거나 종료시한이 다가온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

산을 신규 정책에 편성함으로써 지출감축

      - 기후변화 프로그램→대중교통카드 소득공제, Early Learning and 

Child Care→육아보조금(UCCB)



- 71 -

3 . 세 입 과  분 야별  예 산

가 . 세 입

□ 2005/06년 세입은 전년 대비 4.2%, 2006/07년과 2007/08년에는 3.3%로 명

목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증가할 전망임(<표 Ⅱ-7>)

   ○ 이 전망치에는 2005/06년 5억캐나다달러, 2006/07년 99억캐나다달러, 

2007/08년 113억캐나다달러의 조세감면분이 감안되었음

   ○ 세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2005년 세율인하

(16%→15%)와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인해 2005/06년 GDP 대비 비중

이 다소 하락

      - 이후 두 해 동안은 조세감면이 개인소득 상승으로 상쇄되어 GDP 

대비 비중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

   ○ 2005/06년 법인세는 기업(특히 에너지 관련 산업) 수익률 증대로 인해 

전년 대비 15.3% 증가

      - 이후 두 해 동안 법인세수는 연방자본이득세 폐지의 가속화로 인해 

기업의 수익률 증가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것임

   ○ 판매소비세는 2005/06년 7.3%로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

보였으며, 2006/07년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1%p 세율인하

안으로 인해 오히려 6.6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
      - GDP 대비 GST 세입 비중: 2.3%(2005/06년)→2.0%(2007/08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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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Ⅱ-7> 세입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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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프로그램 지출 증가율(2006/07년과 2007/08년 각각 5.4%, 4.1%)을 명목경

제성장률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GDP 대비 프로그램 지출의 비중을 

2004/05년 13.7%에서 2007/08년 13.0%로 감소시킬 계획임

   ○ 노령연금과 실업급여, 아동보조금으로 구성된 주요 이전지출은 다음 

두 해에 걸쳐 58억캐나다달러가 증액될 예정

      - 노령연금 예산은 노령인구 증가와 소비자 가격 변동으로 인해 증액

      - 2005/06년 실업급여는 감소할 것임. 이는 노동시장 여건과 퀘벡주의 

신규 실업급여 플랜(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)에 다른 퀘벡

주 보조금 감소가 반영되었음. 2007년에는 평균산업임금의 성장으로 

최대 보장소득이 증가하여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      - 아동보조금은 2007/08년에는 2004/05년보다 31억캐나다달러가 증액

될 전망

   ○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은 2004/05년의 일회성 지출을 감안했을 때 

2005/06년에는 45억캐나다달러가 감소하나, 법안 C-48(저작권 보호에 

관한 수정 법안)에 따른 33억캐나다달러의 지출로 일부 상쇄됨

      - 2004/05년의 일회성 지출은 의료대기시간단축기금(Wait Times 

Reduction Fund)에 투입된 43억캐나다달러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

주와 노바스코샤주의 Offshore Revenues Accords에 투입된 28억

캐나다달러를 말함

      - 2006/07년과 2007/08년에는 2004년의 균등화와 지방 재정지원

(Equalization and Territorial Formula Financing)에 따른 지출로 

각각 26억캐나다달러, 10억캐나다달러가 증가할 전망

   ○ 예산기조에서 다룬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지출을 위해 2006/07년과 

2007/08년 재정위원회 의장은 10억캐나다달러의 지출감축을 달성할 

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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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Ⅱ-8> 분야별 예산


